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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드니 이민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년층 2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지지의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우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과 

우울변인을 부분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 이주

한인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함과 동시에 해외 이주 한인 이민자

정책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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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삶을 어떻게 가치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개인 생애의 총체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고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보다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사회에서 충족하지 못한 내적인 욕구를 환경을 바꿈으로써 충족

하고자 하는(오성희･박기환, 2007) 의지 또한 강하다. 그러나 이민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사건이며, 이민의 

경험은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누렸던 생활방식을 

떠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재적응은 문화적 가치체계와 사회적 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손신 외, 2007). 또한 가족, 친구 등 기존의 사회적 지지를 상실함으로써 고독, 

외로움 등의 정서적 장애를 겪을 수 있고 한국에서 누리던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전통적 

가치의 상실은 문화부적응으로 인한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가져 오게 된다(Berry et al., 1987; Min et al., 2005; 한금선, 2000; 안황란, 

2007; 오성희 외, 2007).

한편, 한국인의 호주 이민과 한인 중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반세기에 걸쳐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백호주의(White Australia)정책에서 비차별적, 개방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며 이와 병행하여 수반된 다문화 정책으로의 이행이다. 북유럽과 

서유럽 백인의 이주만을 허용했던 호주는 1973년 이후부터 아시아인을 비롯해 비유럽

인에게도 이민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인의 호주 이민이 시작

되었는데, 호주의 한국인 이민자 역사를 보면 1975년 월남전이 종식된 후 베트남으로

부터 자생력이 강한 한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 호주행을 택하였고 1980년대 

이후 일반이민과 사업이민 그리고 뉴질랜드로부터 우회이민자 들이 유입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호주 내 한국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26배 이상 증가하여 

호주는 재외 한인동포가 급속히 증가한 국가가 되었으며, 호주 내에서도 이민 집단 중 

가장 급속히 성장한 집단(김영성, 2006)이다. 

호주 통계청(ABS)의 2011년 인구주택조사(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에 

따르면 특히 시드니 지역은 한국이민자들이 출신국 순위에서 8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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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로즈(Rhodes)지역이 13%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뉴잉턴(Newington) 12%, 매도

뱅크(Meadowbank) 11% 순으로 시드니의 올림픽파크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호주동아

일보, 2014). 시드니 사회에서 久胞는 오래된 교포라는 말로 맨주먹으로 호주에 와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가족과 더불어 호주에 정착한 개척

이민자들이고, 新胞는 투자이민이나 사업이민 혹은 자녀교육을 위해 호주로 이민을 와서 

남의 나라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이민자들을 지칭하는데 현재의 중년층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호주 이민 중년층은 다양한 동기로 이민을 왔지만 일반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의 이민 양적 확대기에 큰 폭으로 유입되었는데 먼저, 기술 및 취업이민을 

통해 들어 온 집단으로 이민 당시 20-30대의 젊은 고학력계층이었으며 환경과 생활양식

에의 적응이 빨라 정착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되었다(김영성, 2006). 다음으로, 

한국인의 삶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민자의 상당수가 자

녀교육을 위해 호주로 이주하였고 시드니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녀교육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여(김영성, 2006)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주 한인 50년사(2008)에 의하면  新胞에 해당하는 중년층 이민자

들은 한국인들 간에 생업전선에서의 경쟁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교포들 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부부간의 갈등이 가족 지지체계를 위협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호주한인 50년사, 2008, pp.454-455).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호주사회 적응을 위한 인간관계 즉,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 및 강화(안황란, 2007; 오성희 외, 2007; 한금선, 2000)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인간 간의 협력과 사회적 관계를 촉진시키는 규범이며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정서적 관심과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을 제공하고 상호 교환하는 관계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해외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김범중･

이홍직, 2011; 박형원, 2010)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오금숙･김윤정, 2013; 이지현 외, 2013; 성현란, 2011)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및 우울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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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잘 하게 되고, 우울을 예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며( Kovacev & Shute, 

2004; Ataca & Berry, 2002) 문화적응이 어려울수록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를 

유발시키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한다(Hovey & Magana, 2002; Griffin & 

Soskolne, 2003; 정선영 외, 2013).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사회를 떠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들의 

인간관계와 심리적 변화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호주 이주 한국인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심리학, 정치학

(김영성, 2006; 오성희 외, 2007; 이규영･김경미, 2010)등의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고 호주 내 한인들의 이민동기와 실제생활(설병수, 2000)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호주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드니 이민 중년층을 대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그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할 것으로 보이는 문화적응과 우울에 대해서도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년기 

이후의 이민은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생애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시드니 한인 이민자들의 현재의 삶이 어떠하며 어떤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지를 밝히는 것은 중년층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임상적, 정책적 

제안과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특히 한국사회복지분야에서 중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련 연구들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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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지지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즉,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뜻하는 것으로 신체적 건강, 우울, 자살 등에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정서적 관심, 위로, 실질적인 도움, 이해 등의 교환을 의미하며

(이민수, 2005), 주요 효과로 긍정적인 결과, 예측가능성, 삶의 만족, 자기 가치의 인지를 

제공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이은주, 2003).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서 여러 개인 및 집단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다(김명자, 1998). 또한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노화 등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역할에서 도전과 변화들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와 더불어 호주로 이민 온 중년층은 

새로운 세계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음으로써 소외,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러한 스트

레스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져 와서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Berry et al., 1987).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Cobb, 1976), 적응의 문제를 완충

시키고 개인 적응을 도울 수 있다(Vaux, 1988). 결혼 여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구차순, 2007) 이민자들은 모국 출신의 가족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같은 나라 

출신인 사람과의 관계는 체류자나 이민자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지지원천(송지현･이태영, 

2014)이 되고 있었다. 같은 민족 네트워크는 이민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용이

하게 하였고(Sykes & Eden, 1987; Berry et al., 1987; Ying & Liese, 1991; Porter 

& Zhou, 1994), 이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망으로 모국 친구를 꼽고 있다(김도희, 

2008; 홍달아기 외, 2012). 그러나 같은 국가 출신보다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안녕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다

(Birman, 1998; Birman et al., 2002; birma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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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주국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는 이주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Kovacev et al., 2002; Poyrazil et al, 2004; Levitt et al., 2005; 김현경, 

2009; 박철민, 2012; 조공민 외, 2011; 이인정, 2007)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 한국인 친구, 의미 있는 타자 등 비공식적 관계망

으로부터 필요시 정서적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로도 표현되는데 Neugarten 외(1961)는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욕구의 성취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 또는 생활 전반에 대한 기대와 

실제 간의 일치 정도에서 느끼는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의 개념으로(Burr, 1970; 

김원배, 2009; 윤명숙･이묘숙, 2011)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박명숙･강희경, 2009). 이러한 삶의 

만족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면 삶의 만족이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

으로부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개인의 기대와 현실적 보상사이의 일치이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상태로서, 과거와 현재의 개인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일 뿐 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긍정적 정도(김원배, 2009)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민자들의 경우,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우울, 현실의 기대 부흥, 가족 기능(오성희 

외, 2007; 손신 외, 2007; 김현경, 2009; 박명숙 외, 2009; 박형원, 2012)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여 삶의 만족도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인 중년

층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느끼는 행복으로 주관적인 지각이며, 긍정적인 자아상과 태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행복, 환경에 대한 긍정적 적응,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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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응 및 우울

Beiser과 Hou(2006)의 문화적응이론에 의하면 적응은 개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며, 문화적응 요인이 관리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Berry 외의

(1987)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개인들에게 신체적,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이고 심리학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적응이란 하나의 문화적 

집단이 주류 사회 문화의 신념(Host Culture)과 실천을 받아들이는 한 과정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Mills & Henretta, 2001).

이주민에게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이주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Redfield et al., 

1936)으로, 문화적응은 두 문화에 속한 두 집단이나 개인들이 서로 접촉할 경우 상호작

용한 결과로서 서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

이다(Cullar et al.,1995). 따라서 문화적응은 집단적 경험임과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내적 과정(Berry, 2005)으로 이주해 온 집단의 문화와 토착집단의 문화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에 의한 심리적, 사회적 교환을 수반하며(Cabassa, 

2003), 문화적임과 동시에 심리학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연적’ 특성을 갖는다(Berry, 1980). 문화적응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으로 인해 유발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민자의 경우, 주류사회의 사회 환경에 순조로운 적응을 이루어가는 

경험상의 과정을 문화적응이라고 하며 이민자들에게 문화적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손신 외, 2007). 호주 이민 한인 중년층들은 자신이 어려서

부터 살아왔던 익숙한 문화권을 떠나 호주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권에 진입하면서 언어

문제, 새로운 환경, 낯선 음식, 가치관의 차이, 대인관계,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해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Berry, 1991). 그러나 현재까지 백인 우월주의적 

국가 이미지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호주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중년층의 경우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화적 충격과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배제와 편견, 폐쇄된 삶을 경험하면서 주류사회융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문화적응

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 갔다고 해서 모두가 그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민 갔던 이들 가운데 현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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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한국의 총 이민자는 11,17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역 이민자는 3,000여 명에 달했다(주간 동아, 2003.9.25).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은 집단적 경험임과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내적 

과정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화적 성격(Berry, 2005)의 문화적응으로 정의

한다.

한편, 우울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심,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며 개인의 불안정한 삶이 

지속될 경우 표면적인 문제로 정신병리 현상을 보일 수 있으며(Warshaw, 1992), 일반적

으로 소외감 또는 외로움 등과 관련이 있다(류연주 외, 2008). 우울은 전 세계인의 

15%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인간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로, 삶의 의미, 

즐거움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고통스런 감정이다.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김효순･하춘광, 2010; 송광례 외, 

2010), 우울감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박형원(2012)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독립적인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인 커뮤니티

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극적인 정서적 대처반응으로서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호주 이민자들에 대한 오성희 외의 연구

(2007)에서는 언어사용수준, 경제적 문제, 이민 적응 단계에서 현실과 기대와의 차이, 

자녀교육문제, 사회적 관계형성 등이 호주에 이민 온 한국인 이민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심리적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근심, 침울함, 

상실감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본다.

4. 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우울, 삶의 만족도 관계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을 형성시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Min et al., 2005; 김병석, 2000; 민미희 외, 2005).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인들은 삶의 만족도나 문화적응 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Berry, 1997; Berry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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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dder & vitea, 2005; Beiser & Hou, 2006). 극심한 스트레스나 외상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가

에 따라 극복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Weeraporn, 2004)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지지

와 우울, 삶의 만족도(정선영, 2013)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우울, 불안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역의 생성과 발전은 지역사회 내의 공식적, 비공

식적 사회지원자원의 활성화와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이민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압박

감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Noh & Avision, 1996). 호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녀 이민자 모두 가족

관계, 친구관계 등이 심리적 건강 요인인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오성희, 2007). 미국 거주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손신 외(2007)의 연구에서 

한인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한국의 노인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뉴욕

시에 형성된 대규모 한인 밀집지역(ethnic enclave)이 사회자원으로서 한인 노인들의 

미국문화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에서 중년층 이민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며 비공식적 지지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지만(김경신, 2005; 박명숙･강희경, 2009), 노길희(2012) 등의 연구에서는 미국 거주 

한인 노인들의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대규모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독특성이라고 해석하였으며 미국 이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경림(1995)의 연구

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에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이나 연구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지의 개념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볼 수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및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검증되고 있다.

한편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미국대학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인구

사회학적 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Poyrazil et al, 2004) 문화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earle & Ward, 1990; Shenkar, 2001; 

Pothukuchi et al., 2002; Poyrazil et al., 2004; 손신 외 2007).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서구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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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은 한국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교민 

집단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김병석, 2000; 

김삼오, 2002). 또한 한국인 친구가 있는 한국 이민자들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며, 문화적응과 우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1987; 

Jon, 1997; Kim et al, 2005). 사회적 지지의 비공식지지 중 친구나 기타 의미 있는 

타자의 지지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같은 나라 출신인 사람과의 관계는 체류자나 

이민자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지지원천으로 본국 출신 친구가 있는 것이 심리적 적응이나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Sykes & Eden, 1987; Berry et al., 1987; Ying & Liese, 1991).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비효과적일수록 개인의 불안 수준이 높고, 

문화적응 실패는 대상자의 우울수준과 자살충동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ee, 

2004, 정영미, 2014).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허제은･태영숙, 2014; 

Greenglass et al., 2006; Lee & Jeon, 2011; 최현주, 2006; 노병일･모선희, 2007; 

강선경, 2009; 박순미, 2010;).

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 우울의 관계를 보면 문화적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생존을 위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

이고 조화시키는 과정에는 시간적 요소가 전제되며 급격한 변화나 기존 문화의 무조건

적인 포기를 방지하는 적응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Vijer & Phalet, 2004). 문화적

응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문화적응상의 심리적 압박의 개념은 고유문화의 상실에 따른 

우울증,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근심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Aycan & Berry, 1996) 

타문화로부터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는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진다. 문화적응의 어려

움은 우울 및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를 유발시키게 되고 문화적응이 안될 경우 이민자들은 

우울을 경험하게 되며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Hovey & Magana, 2002; Griffin 

& Soskolne, 2003; 정선영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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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가설1.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문화적응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문화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및 우울을 매개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출신으로 호주의 시드니로 

이민 온 40세 이상~65세 까지의 남녀 중년층1)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지역은 

Eastwood, Strathfield 지역 등 한인 밀집지역으로 한인상점 및 음식점, 한인 천주교회, 

한인 개신교회, 사찰 등에서 임의표집방식으로 표본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년층들은 설문지 이해와 독해가 가능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되지 못한 29부와 회수가 되었더라도 설문지의 총 문항 수 가운데 70%

이상을 완료하지 않은 설문지 등 총 67부를 제외한 233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1) 기존의 중년층의 연령범위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Erikson(1963)은 40세를 중년의 

시작 연령으로 보았고, Buhler(1986)와 45세에서 65세 사이를, Papalia(1974)는 40세에서 65세를 

Hurlock(1974)은 40세에서 60세를 중년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40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층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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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으로 정의한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Diener 외(1985)에 의하여 개발되고 타당화 되었으며, 류연지

(1996)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의 긍정적인 진술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나의 생활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비슷하다.’ ‘나의 생활

여건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들을 

이루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겠다.’ 등이다. 신뢰도 계수 

Cronbach’α 값은 .767이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 변인의 척도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로

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며(Zimet at al., 1988),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으로부터 얻는다’ ‘나의 가족은 나를 도우려고 진정으로 노력 한다’ ‘나는 

가족들과 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나의 가족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꺼이 도와 준다’ 등 가족관련 4문항, ‘나의 주변에 있는 한국친구들은 나를 돕기 위해 

정말로 노력한다’ ‘나는 상황이 어려울 때 한국 친구들에게 의지 한다’ ‘나는 한국친구들과 

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한국 친구가 

있다’ 등 친구관련 4문항,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주변에는 도움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진정한 

위안을 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의 기분에 관심을 두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등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 4문항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도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1) 거의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α 값은 .7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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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변수

1) 문화적응

문화적응 변인의 척도는 홍재승(Hong, 2001)이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 성인들의 

문화적응 연구를 위해 개발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언어의 친밀성과 풍습, 

문화유산, 인종의 자부심, 인종간 거리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설문지를 호주의 실정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평소에 사용하시는 언어는 무엇입니까?’2) ‘당신은 주로 어떤 문화를 받아

들이려 하십니까?’3) ‘당신이 생활하는데 어떤 가치관을 중요시하나요?’4) ‘당신은 한국인

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당신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어떤 친구와 잘 

어울립니까?’6)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주 문화적응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중간정도는 양문화(biculture identify)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α 값은 .806이다.

2) 우울

우울 변인의 척도는 Zung(1965)의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문항 중 심리적 우울에 해당하는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송광례 (2009)의 연구에서 사용

한 심리적 우울 4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낮을

수록 우울정도가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 내용은 

2)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모국어만을 사용한다, ②거의 모국어를 사용하며 가끔 영어를 

사용한다, ③모국어와 영어를 비슷하게 사용한다, ④거의 영어를 사용하며 가끔 모국어를 사용한다, 

⑤영어만을 사용한다.
3)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①한국문화만 지킨다, ②대부분 한국문화를 받아들이지만 가끔 

호주문화도 받아들인다, ③한국문화와 호주문화를 비슷하게 받아들인다, ④대부분 호주문화를 받아

들이지만 가끔 한국문화도 받아들인다, ⑤호주문화만 받아들인다.
4)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모국의 가치관만이 중요하다, ②대부분 모국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호주적 가치관도 조금은 중요하게 여긴다, ③모국의 가치관과 호주의 가치관이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긴다, ④대부분 호주의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모국 가치관도 조금은 

중요하게 여긴다, ⑤호주가치관만이 중요하다.
5)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아주 자랑스럽다, ②대부분 자랑스럽다, ③조금 자랑스럽다, 

④자랑스러움은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도 없다, ⑤부끄럽다.
6) 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한국 친구들과만 어울린다, ②대부분 한국친구들과 잘 어울리

며 가끔 호주(혹은 다른나라) 친구들과 어울린다, ③한국친구와 호주친구들과 비슷하게 어울린다, 

④대부분 호주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친구들과는 조금 어울린다, ⑤호주친구들과만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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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나는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다.’ ‘나는 별 다른 이유 없이 피곤해 진다.’ 등이다. 

Cronbach’α 값은 .763이다.

4. 자료처리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SPSS ver.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얻었으며,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α 값을 

구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로 사용된 변수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가설을 구조방정식으로 검증

하기 위해 Amos ver. 7.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이

유는 여러 변수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으며 구조방정식에 기초

하여 산출된 값들은 측정변수에 기초하여 산출된 값들에 비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36.9%, 여성이 63.1%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0세 이상인 조사대상자의 연령

층을 살펴보면 40–45세가 33%로 가장 많았고, 51-55세가 19.6%, 46-50세가 17.6%, 

56-60세가 14.6%, 61–65세가 14.2%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51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가 44.2%, 천주교 25.8%, 불교 19,3%, 무교 및 기타가 10.7%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전문대졸 이상이 74. 4%로 고학력자들이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21. 9%, 

중학교 이하 졸업은 3%였다.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을 보면, 15년 이하가 4.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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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년 이하는 5.6%, 21년 이상 거주했던 경우는 89.3%로 대부분의 중년층 

이주자들은 청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거주기간을 보면 

21년 이상이 31.8%로 가장 많았고, 11-15년이 19%, 16-20년이 18.5%로 비슷한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6-10년 사이는 12.9%를 나타냈다. 배우자 유무에서 88.4%

가 유배우자였고 무배우자는 8.6%로 나타났다. 이민결정 동기로는 가족 모두가 이민한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고, 환경문제나 결혼 등으로 이주한 경우가 25.3%였다. 

다음으로 20.6%가 자녀교육 문제로 이민을 택했으며 친지의 초청으로 이민을 온 

경우도 10.7%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N(%) 변인 N(%)

성별 남자 86(36.9) 한국거주기간 15년 이하 10(4.3)

여자 147(63.1)
16-20년 13(5.6)

연령대 40-45세 77(33.0)

46-50세 41(17.6)
21년 이상 208(89.3)

51-55세 46(19.7)

56-60세 34(14.6) 호주거주기간 5년 이하 41(17.6)

61-65세 33(14.2) 6-10년 30(12.9)

학력 중졸 이하 7(3.0) 11-15년 44(18.9)

고등학교 51(21.9) 16-20년 43(18.5)

전문대 이상 174(74.7) 21년 이상 74(31.8)

종교 불교 45(19.3) 이민결정동기 가족이민 85(36.5)

천주교 60(25.8) 친지초청 25(10.7)

개신교 103(44.2) 자녀교육 48(20.6)

기타 24(10.3) 경제적 문제 14(6.0)

배우자 유무 유 206(88.4) 결혼 24(10.8)

무 20(8.6) 환경문제 및 기타 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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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2>에서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상관계수의 크기가 큰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사전 점검으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 값과 공차한계를 살펴보았다. VIF 검사를 수행 한 결과 값이 

모두 1과2사이에 있었으며 공차한계도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우울 문화적응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1

우울 -.226** 1

문화적응 .172* -.202** 1

삶의 만족도 .393** -.585** .263** 1

*p<.05,  **p<.01, ***p<.001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로 사용된 변수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는 .925, CFI .948, RMSEA .0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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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측정모형

가족지지

친구지지

문화적응1

문화적응2

문화적응3

문화적응4

문화적응5

우울1

우울2

우울3

우울4

삶의만족1

삶의만족2

삶의만족3

삶의만족4

삶의만족5

의미 있는
타자 지지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우울

삶의

만족도

.31

.76

.61

.77

.74

.66

.66

.56

.76

.78

.68

.59

.65

.61

.86

.30

.79

.59

-.27.60

-.42

.35

-.69

4.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가.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유의한 경로계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적합

도를 평가하는 지수의 통계치가 χ2는 177. 762***(df = 113), TLI가 .925, CFI가 .948, 

RMSEA가 .050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본 연구의 측정 결과 문화적응 → 우울, 문화적응 → 삶의 만족도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p<.05)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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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적합도 지수

모형 χ2 TLI CFI RMSEA

측정모형 177.762***(df = 113) .929 .948 .050

나.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Β =.313), 즉 시드니 이민 중년층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Β =-.370). 셋째,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Β =.348). 넷째, 문화적응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Β =-.155). 다섯째,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는 지지되었다(Β =-.516). 여섯째, 문화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Β =-.105). 표준화 계수를 근거로 

설명하면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좋은 예측변인으로 파악되

었고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민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호주사회에 보다 더 문화적응을 잘 할 수 있으며 우울도 감소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경로계수 SE t값

β Β

사회적 지지 → 문화적응 .265 .313 .072 3.665***

사회적 지지 → 우울 -.332 -.370 .082 -4.045***

사회적 지지 → 삶의 만족도 .237 .348 .057 4.149***

문화적응 → 우울 -.164 -.155 .090 -1.831

문화적응 → 삶의 만족도 -.391 -.516 .070 -5.608***

우울 → 삶의 만족도 .084 .105 .054 1.55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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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개효과 검증

1) 매개효과 평가 및 측정 연구결과

연구모형 결과표에서 잠재 변수 간 경로계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인 문화적응과 우울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총효과 Β=.597, 간접효과 Β=.249로 총효과의 42%를 

간접효과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5). 따라서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문화적응과 우울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β Β β Β β Β

사회적 지지 → 삶의 만족도 .237 .348 .169 .249 .406 .597

2) 모형비교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

표 6.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값 df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177.162*** 113 .929 .948 .050

완전매개모형 196.624*** 114 .911 .934 .056

*p<.05, **p<.01, ***p<.001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 간에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χ
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의 χ

2 값은 

196.624(df =114, p=.000)이며, 부분 매개모형의 χ2 값은 177.762(df=.113, p=.000)

으로 χ2 값의 차이가 18.852(df=1)로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유의수준 p<.05에서 χ2 

값의 차이가 3.84이상이면 삭제된 1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되며 본 

연구에서는 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자유도 1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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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차이가 나고 χ2 값이 18.852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삭제된 1개의 경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완전매개 모형보다 부분매개 모형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TLI, CFI, RMSEA 등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비교할 때에도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2, 그림 3).

그림 2. 부분매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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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내생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에 대한 다중상관자수의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내생 잠재요인인 문화적응의 분산 중 9.8%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설명되며, 

우울의 분산 중19.7%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분산 중 60%가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우울에 의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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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문화적응 .098

우울 .197

삶의 만족도 .600

그림 3. 완전매개 모형

우울1

가족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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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인 중년층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문화적응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 현재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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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 거주하는 중년층 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술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과 삶의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기존연구들(김삼오, 2002; 이민수, 2005; 이인정, 2007; 오성희, 2007; 손신 외, 2007; 

강선경, 2009; 조공민 외, 2011; Sykes & Eden, 1987;)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심리

적 안정으로 문화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가 잘 될 경우 개인의 우울수준이 

낮아지며(김효순 외, 2010; 송광례 외, 2010),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박명숙 외, 2009; 

김원배, 2009)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중년층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문화적응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인 이주민 혹은 외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Berry et al., 1987; Aycan & Berry, 1996; Berry, 1997)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 소수민족 지역사회에 고착화되는 현상은 문화적응 

과정상의 분리나 소외의 결과가 아닌 적응을 위한 자발적 선택의 방편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문화적응상의 압박이나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의 유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손신 외, 2007) 소수민족 집단 거주지역의 생성과 발전은 지역사회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자원의 활성화와 공급을 도와 이민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압박감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주요변인으로 작용(Noh & Avison, 1996)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응과 우울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본 

연구가설에 따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모형에 의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들(Berry et al., 1987; Berry, 1997; 

Min et al., 2005; Vedder & vitea, 2005; Beiser & Hou, 2006; 김병석, 2000; 민미희 

외, 2005)과도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시드니 이주 한인 중년층

에게 문화적응과 우울이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 주요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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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이민사회에서 중년층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년층 남녀이민자 모두에게 가족관계, 친구관계, 의미 있는 

타자를 통한 교류 등이 심리적 건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한인 중년층은 생애 동안 이루어진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근거함으로 인해 이들의 호주 내 사회적 지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결핍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호주 이주 한인 중년층의 

가족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시킬 필요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민자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다. 현재 

호주 교민사회에서 가정문제 중 부부간의 갈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혼에 대한 

상담이 많은 편이다(호주한인50년사, 2008). 부부간의 갈등은 이민자 가족의 기능 저하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인 복지회에서는 심리 

상담을 통하여 이들 문제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상담이 요망되는 

경우는 여성의 공간 및 정신심리치료 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자녀와의 

갈등문제도 중년층 이민자들을 괴롭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자녀와의 갈등은 대부분 

언어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에서 오는 정체성의 문제와 세대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한인 복지회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하여 가정세미나 및 

도서 발행,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하여 가정해체의 위기에 개입하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친구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지지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인단체, 

한인 지역사회 언론,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한인 중년층들의 지역 사회내의 봉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를 구성, 참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조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간관계의 확대와 협력, 지지의 기회를 증진

시키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호주 한인 복지회에서는 2007년 이래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Camsy, 

Eastwood, Paramata, Strithfield, Chatwood 등 시드니의 한인 밀집 지역에 사회복지사와 

교사,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전화상담이나 면담상담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 특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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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통하여 전략적인 복지서비스를 교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호주한인50년사, 

2008). 이와 함께 비슷한 또래의 세대들이 이민사회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대안을 찾는 장을 갖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복지 단체나 종교단체 등 한인사회의 구심체가 되고 있는 한인 커뮤니

티를 활용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하거나 멘토링 서비스 등 호주 내에서 사회적 지지원 

연결을 위한 이민자 복지관련 서비스나 세미나, 이벤트 등에 참석할 기회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 전략적인 복지서비스를 중년층 이민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응과 우울은 시드니 이민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년층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낮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호주 이주 중년층의 경우 문화적응보다는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주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주자들은 우울, 정신분열 

증상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갖는다(Short & Johnston, 1997; Kou et al., 2008).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민사회는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

하게 되어 이민자들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인커뮤니티의 

종교단체,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및 위기개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와 관련된 연구는 이민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변인을 밝혀내고 각 변인들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해외 이민자 

중 호주에 이민 온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

적응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문화적응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와 함께 해외 

이민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이주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연결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이민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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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추후 보완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시드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년층으로 하였다. 따라서 추후 해외 각국의 한인 이민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에 대해 반복, 또는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지를 회수하는데 있어서 20% 이상의 설문지가 누락되었다. 그 가운데는 회수가 

되지 않은 설문지도 있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서도 질문의 70% 이상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는 제외시켰다. 이것은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대상자에게 제대로 이해시

키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서 추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내용 중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우울 등에 한정하여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삶의 만족도 관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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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Korean Immigrants in Sidney:
Mediation Effect of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Ha, Choonkwang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Korean immigrants in Sidney and to investigate the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relation which seem to mediate these 2 variabl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233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by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life satisfaction,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are directly affected by social support, whil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re not directly affected by acculturation. Further, life

satisfaction is negatively affected by depression. Second, life satisfaction is affected 

by social support with the mediation of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variables. This

paper provides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for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and basic data of welfare policy for future immigrants in Korea. 

Further, it will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 point in establishing and propelling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which just perceives the necessity of multi-culture and

begins multi-cultural policy.

Keywords: Social Support, Satisfaction in Life, Acculturation, Depression, Middle-Aged 

Koreans in Sidney


